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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문자와 식 내용 분석

-6차와 2007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성애1) ․ 김성준2)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7차 이후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화
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가운데 초등수학 교과서의 내용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수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자와 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자와 식은 6차 교육과정에서는 ‘관계’ 영역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자와 
식’ 영역에서, 그리고 2007 교육과정에서는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에서 다루
어져왔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수학에서 문자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6차
와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초등수학에서 문자 x의 도입, 등식의 성질, 방정식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수학에서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문자와 식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교과서에 제시된 문자와 식의 내용 및 지도 시기, 지도 방법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자 x의 도입, 등식의 지도, 방정식의 지도
와 같이 3가지 주제를 구분하고, 이들 각각에서 초등수학을 중심으로 6차 교육과정
과 2007년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동시에 그 사이에 놓여 있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7-가 단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초등수학에서 문자와 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문자와 식, 등식, 방정식, (6차, 7차, 2007년) 교육과정, 초등수학 

Ⅰ. 서   론

2007년 교육과정은 수학적 힘의 신장을 강조하는 수학교육의 세계적 동향을 반영하여 

학습자의 자율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습자 중심의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이 대두되면서 특히 수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위계성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동시에 난

이도의 적정화를 위해 등장하였으며 2011년에 이르러 5, 6학년까지 적용되면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도입되었다. 2007년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수학과에서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5, 6학년 내용 체계에서 바로 미지수 x의 도입과 방정식, 비례식의 도입은 가

장 중요한 변화였다. 미지수 x와 등식, 방정식은 6차 교육과정까지 초등수학에서 다루어지

다가 7차 교육과정에서는 7-가 단계로 올라가면서 초등수학에서 제외된 내용이다. 그러다

가 다시 2007년 교육과정 수학과에서는 [7-가] 단계의 미지수 x와 방정식, 비례식이 6학년 

2학기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7차 교육과정에서도 □, △에 관한 학습은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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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각 단계에서 꾸준히 지도되며 이것을 기초로 [7-가] 단계에서 미지수 x를 약속하고 방

정식을 푸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나, 초등수학에서 전혀 문자와 식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느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3) 

그러나 이러한 문자의 사용을 단순한 미지수의 개념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곤란하

다. 류희찬·김현주(2004)는 초등수학에서 중등수학으로의 전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초등수학의 산술과는 달리 중등수학의 대수에서 문자를 많이 다루는데 있

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교육과정에서의 대수 영역은 문자를 수학적 대상으로 곧바

로 도입하고 산술에서의 수와 연산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와 연산이 이루어지

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초등수학에서 문자가 주

로 자리지기로서 다루어졌지만 중등수학에서는 문자가 상황에 따라 미지수, 상수, 변수 등

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문자를 단순한 자리지기인 미지수로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김성준(2004)은 산술적 사고에 익숙해 있던 초등학생들이 갑작스러

운 문자의 도입과 대수 기호를 조작하는 것은 중학교 이후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만들어 수학에서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게 되는 주요한 원

인이 된다고 보았다. 

수학에서 문자와 식은 수학적인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

다. 또한 문자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므로, 수학에서 

문자와 식을 사용하는 것은 수학의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하다(진주희, 2005). 그러나 문자

를 학습할 때 그 개념이 올바르고 의미 있게 형성되어야만 이후에 학습하게 되는 여러 영

역에서도 의미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 문자의 개념이 올바르지 못하고 문자와 식의 사용

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후 수학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학의 다른 영역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명주, 2003). 학교수학에서의 문자의 사용은 언뜻 보기

에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문자에 꽤 익숙한 학생들조차 수학문제해결에서 문자에 대한 해

석을 할 때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므로 학교수학에서의 문자사용에 대한 이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와 문자 이해 수준을 보면 구체적 조작 단

계 말기 및 형식적 조작 단계의 초기에 있는 학생들은 대수 기호를 사용하고 문자를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고 있다. 대수적 사고란 수학적 사고의 일부분으로서 일반화

된 산술에서, 문제 풀이 절차에서, 관계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수단에서, 그리고 수학적 구

조를 이해하고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사고를 포함한다(김성준, 2004). 학생들이 알고

리즘을 통한 계산 절차에 관한 문제를 기계적으로 연습하다가 대수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

가 제시되면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대수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대수 학습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산술과 대수의 

연결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미지수 x와 등식의 성질,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은 6차 교

육과정에서는 ‘관계’ 영역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 

영역으로,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에서 각각 다루어져왔다. 초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대수적인 사고에 관한 연구(김은혜, 2008; 조용남, 2007)나 초등 수

학의 문자 도입에 관한 연구(권정은, 2009)는 있지만 교육과정에 따른 문자와 등식, 방정식

3)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규칙성’ 영역의 학습량을 대폭 감축하면서, 미지수 x와 등식
의 성질, 방정식은 중학교로 이동 통합되었는데, 그 결과 문자와 식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초등학
교 수학에서 다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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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교육과정별 비교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본 연구는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을 전후해서 등장했던 문자와 식의 지도 내용과 방법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6차 교육과정과 2007년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5, 6

학년 수학교과서를 중심으로 미지수 x와 등식의 도입, 방정식의 지도 내용 및 지도 방법을 

비교·분석해봄으로써 초등수학에서의 문자와 식의 교수학습과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

울러 7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7-가] 단계의 교과서 내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수학에서 문자와 식 내용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및 초등산술과 중등대수의 연결고

리가 초기대수(early algebra) 또는 전前대수(pre-algebra) 가운데 어느 편에 보다 초점을 

두고 전이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이후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수학에서 기호는 수와 문자를 □, △, x, y 등을 포함하는 변수 기호와 +, -, ×, ÷ 등을 

포함하는 연산 기호, =, ≡, ≒ 등을 포함하는 관계 기호, f, g, F 등을 포함하는 함수 기

호, ∧, ∨ 을 포함하는 논리 기호, ( ), { }, [ ] 등을 포함하는 보조 기호 등을 의미하며, 

문자식은 이들 기호 중 유한개를 선택하여 일정한 규칙, 즉 수학적 문법에 따라 조합하고 

배열하여 수학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말한다. 보통 초등학교에서 문자는 주로 무엇인

가를 대신하는 자리지기(placeholder)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문자와 식은 구체적인 수

를 넣지 않으면 의미를 갖기 어렵고 문자가 수와 같은 조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김남희, 

1997)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문자와 식은 6차 교육과정과 2007년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사용하는 x, y 등과 같은 문자와 등호 ‘=’로 이루어진 식을 

의미한다.

1. 문자에 대한 이해

수학을 종종 난해하고 신비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학에서 사용되는 많은 용

어와 기호 때문이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용어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아무런 의

미도 없는 영어 단어 몇 개를 외워 사용하려는 것처럼 무의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

분적으로만 이해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용어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

떤 특정 전문직에서 그 직업의 전문 용어나 기호를 사용하는 일은 이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다. 기호나 용어는 일을 쉽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도입되

는 것이다. 수학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학적 용어와 기호는 수학적 사고를 단순화시키

는 동시에 일반화와 추상화 과정에서 사용된다(우정호, 1998). 

예를 들어, 기호는 어떤 개념, 종종 매우 미묘한 개념을 강조하여 표시한다. 이런 기호

에서 어떤 복잡한 사고과정을 거쳐 그 기호가 나타내는 개념이 도출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학자들은 변수를 도입하고 변수들의 관계를 대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장 간단한 예가 ax+by=c이다. 이때, a, b, c, x, y등은 모두 변수이지만 수학자들은 관계

상 사용하고 있는 변수 중 어느 것이 ‘상수’이고 어느 것이 방정식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는 ‘변수’인가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변수들을 포함한 대수적 형식의 도입으로 매번 

반복하는 일정한 수들을 차례로 제거한 결과, 수학자들은 자신들이 행해야하는 계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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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변수’와 ‘대수’의 두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초등산술은 상당 부분 대수의 영역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이영하 외 3인, 2006).

수학의 역사에서 문자 기호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문자사

용의 약어적 표현이 실려 있는 최초의 책은 Diophantus(디오판투스: 246? - 330?)의 저서

「아리스메티카(Arithmetica)」 6권이다. 그러나 문자사용의 역사는 대수의 역사 중 기호주

의의 발달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다. 문자 기호를 대수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16세

기 프랑스의 Viˋete. F(비에트; 1540-1603)때 부터로 알려져 있다. Viˋete는 1591년 그의 저

서 「해석학 입문」에서 알파벳을 써서 식을 표현하였다. Viˋete는 미지의 양과 기지의 양

을 구별하여 문자로 나타내었다. 이것을 계기로 미지수는 물론 기지수도 같은 형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표현을 얻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강행고 외 8인, 

2006).

문자의 사용은 대수의 형식적 언어 사용의 출발로서 문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앞으로

의 대수 학습을 보다 의미 있게 해 나가기 위한 기초이다. 어떤 문제 상황이나 관계를 문

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표현하여 다루는 것은 일반화를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은 물

론 수학을 학습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문

자사용의 목적으로 설명되는 것들로서 명확성, 일반성, 엄밀성, 통합성, 추상성의 5가지로 

요약된다(박두일 외 4인, 2006).

첫째, 문자사용의 명확성은 문제를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데 있다. 둘째, 문

자사용의 일반성은 문자를 이용한 식의 표현으로 주어진 대상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

화된 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문자사용의 엄밀성은 수학에서는 문자식으로 

표현된 내용의 범위를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문자사용의 통합성은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넘어서 식의 형식에 주목하면 문자를 이용하여 많은 관계를 통

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겉보기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식으로 표현

하면 동일한 구조를 갖는 문제들을 하나의 패턴 아래 통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는 문자사용의 일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섯째, 문자사용의 추상성은 문자를 이용한 

식이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응될 수 없는 경우에도 추상적인 식의 조작을 통해 

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자식의 변형과 계산을 통한 형식적인 처리와 관계

되는 것이다. 

 

2. 방정식에 대한 이해

생활이 현대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단순한 사칙연산만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실제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도 방정식을 이용하

여 세우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수학이 과학에 응용

되는 경우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정식은 자연현상 및 실생활의 복

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주며 식의 조작으로 쉽고 바르게 해답에 

도달하도록 해준다.

방정식을 세우고 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직 모르는 수를 x라 높고, 식을 만들고 이 

식을 풀어서 x의 값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방정식 가운데 들어있는 x는 ‘미

지인 한 수’, 곧 미지수를 말한다. 사실 방정식을 써서 실제 문제를 풀 때, x를 미지수로 

생각하고 방정식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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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에서 미지수라는 말을 기피하기 시작한 것은 수학 교육의 현대화가 추진되기 시

작한 후이고, 그 이전에는 방정식 가운데 들어 있는 문자 x는 당연히 미지수로 생각했었

다. 그런데 왜 미지수라는 말을 기피하고, 방정식 속에 들어있는 문자 x까지도 변수라고 

보려고 했을까? 그것은 SMSG(School Mathematic Study Group)의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방

정식과 부등식을 통틀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방정식도 부등식도 모두 x에 관한 명제 함수로 본다. 이 때, 등호를 사용

하면 방정식이고 부등호를 사용하면 부등식이다. 이 명제함수의 x는 어떤 집

합에 속하는 값을 여러 가지로 택할 수 있으므로 변수이다. 식 안에 들어 있

는 x에 여러 가지 값을 대입해 나갈 때, 그 식이 성립할 때와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다. 성립할 때의 x 값이 해가 된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푼다는 것

은 어느 쪽이나 해의 집합(명제함수의 진리 집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각하면 x를 변수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를테면 방정식 

3x-4=5의 문자 x를 함수 y=3x-4의 문자 x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게 생각된다. 

후자는 x, y가 더불어 변하는 변수이지만 전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기 어렵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 초등수학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정식에서부터 변수와 미지수에 대한 이해는 대수 교육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김남희, 1997).

3. 교육과정에 따른 방정식의 이해

우리나라 학교대수 교육에서 7차 교육과정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6차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루어졌던 문자가, 그리고 2007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자가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수학이 아닌 중학교 수학에서 다루

어졌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대수에 해당하는 ‘문자와 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문자의 사용, 방정식은 직접 다루지 않지만 문장제가 다루어지고 거기서 문

자식과 방정식의 기본 개념이 학습된다. 7차 교육과정 [7-가] 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문자를 처음 사용하게 되고, 방정식을 다루어 형식화하고 알고리즘화한다. 또 방정식의 활

용 측면을 강조하여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직, 표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초등학교 [2-나] 단계에서는 초보적인 식 만들기, 미지항 구하기를 시작으로 [3-나] 단계 

이후에서는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도록 함으로써 방정식의 초보적인 개념을 학습한

다. 중학교에서는 이를 좀 더 알고리즘화할 뿐 아니라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과 미지수가 

1개인 부등식도 취급하고 있다. 즉, [7-가] 단계에서는 문자의 사용, 식의 값, 일차방정식을 

학습하며 [8-가] 단계에서는 다항식의 연산, 지수법칙, 간단한 등식의 변형, 미지수가 2개

인 일차방정식과 연립방정식, 일차부등식과 연립일차부등식을 학습하고 [9-가] 단계에서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이차방정식을 학습하게 된다. 여기서 초등학교에서는 문제해결

력을 길러주기 위해 대수를 초등화하여 제시한 반면,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문자를 사용

하면서 대수를 다룬 것이다. 

Linchcvski와 Herscovics(1996)은 미지수로서 문자를 보는 것과 구체적인 수치적 데이터

로부터 그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대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사용은 문자를 사

용하여 연산하는 것을 배우기에 적당하다고 하였다(김성준, 2004, 재인용). 또한 계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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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자의 합을 갖고 방정식을 해결하는 과정은 방정식의 대수적 표현을 계산적인 과정으

로 직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수의 구조적-절차적 양면성을 학습하기는 훨씬 쉬워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7차 교육과정 상에서의 학교대수 교육은 [7-가] 단계에서 

문자에 대한 조작이 바로 도입되고 방정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많은 어려움

을 겪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초등학교 수학에서 

문자와 식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배경이 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6차 교육과정과 2007년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 제시된 ‘문자

의 도입’, ‘등식의 성질’,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지도 시기와 방법 등

을 비교한 것으로,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 [7-가] 단계 수학교과서를 참고하여 분석

하였다. 교과서 분석의 틀과 방법은 강완(2000)에 제시한 교수학적 변환에 따르고 있으며, 

연구 내용은 <표 1>과 같다.

교육과정 단계 교과서  단원 및 페이지 문자와 식의 내용

6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5-1
5.여러 가지 문제(1) 

p.68-69 
x의 도입, 등식의 성질

5-2
5.여러 가지 문제(1)

p.62-63
방정식의 기초

6-1

3.방정식
p.28-45

등식의 성질, 방정식

4.비례식
p.51-57

방정식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수학교과서

7-가
(금성

출판사)

Ⅲ.방정식
1.문자와 식
p.84-99

x의 도입, 방정식의 기초

2.일차 방정식
p.100-124

등식의 성질, 방정식

2007년 
교육과정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6-2
6.방정식
p.83-98

x의 도입, 등식의 성질, 방정식

<표 1> 연구 내용 선정

초등학교 수학에서 문자와 식의 지도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교육

과정과 교과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자 도입의 적절성과 시기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비교, 중학교 수학 [7-가] 단계에서의 ‘문자와 식’과 ‘일차방

정식’의 효율적 지도에 대한 연구(박윤영, 2007),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비례 문제 해결 

전략과 함수 개념과의 관계(최효진, 2005), 문자와 식의 학습을 통한 대수적 사고 요소 사

용 실태 분석(정지연, 2009),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우수아들의 대수 기호 감각(조수경, 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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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2010) 등의 연구논문들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7

차 교육과정, 2007년 교육과정에서 초등수학 전 학년 교과서와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수학과 교육과정 각론을 살펴보면, 문자 x의 도입은 6차 교육과정에서

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지도되었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7-가] 단계에서 지도되

었고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서 지도되고 있다. 등식의 성질

과 방정식은 6차 교육과정에서 6학년 1학기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7-가] 단계에서 지도

되며,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2학기에서 지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6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5, 6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자와 식 내용을 문자 x의 도입, 등식의 

지도, 방정식의 지도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에 있어서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내용과 세부 

학습 활동 순서 및 지도 방법을 비교하는 것을 1차적인 연구문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 중학교 [7-가] 단계에서 제시된 이러한 내용들을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와 비교함으로써 문자와 식 내용의 학습-지도에 있어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는 것

을 부차적인 연구문제로 두었다.

Ⅳ. 연구 결과 및 분석

문자와 식의 지도는 중학교 1학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문자와 식에 관련된 기

초개념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차 교육과정과 2007년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자의 도입, 등식의 성질, 방정식의 지도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

로, 7차 교육과정은 두 교육과정 사이에 놓여 있는 이유로 분석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학교 [7-가] 단계 수학교과서를 함께 살펴보았다.

6차 교육과정에서 문자와 식은 ‘관계’ 영역에서 지도되었다. ‘관계’ 영역을 대략적

으로 살펴보면, 1학년에서 문제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식을 만들거나 식에 알맞은 문제 상

황을 말해본다. 2학년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식에서의 미지항 구하기와 식 만

들기를 학습하고, 3학년에서는 □, △를 사용한 식 만들기를, 4학년에서는 두 수의 관계를 

□, △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기를 학습한다. 그런 다음 5학년부터 문자와 식이 본격적으

로 등장하는데, 방정식에서의 미지항 x 구하기, 두 수의 관계를 x, y를 사용한 식으로 나

타내기 등을 학습하고, 6학년에서 방정식, 정비례와 반비례 등을 학습한다.  

7차 초등학교 수학과에서는 문자와 식,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문자와 

식’ 영역에서 문제해결전략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자와 식, 방정식의 기본 개념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너무 조기에 수학을 형식화하는 문제를 극

복하고자 6차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졌던 ‘문자와 식’이나 ‘방정식’을 억제한 것이다. 

반면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으로부터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보거나 문제를 다양한 방

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에서  문제해결을 강화하였다. 또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열린 문제나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해 봄으로써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추론하여 다양한 문제해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 문자와 식은 중학교 [7-가] 단계에서 시작되는데, ‘집합’ 단원

에서 처음으로 문자가 제시되며, 그 다음에 문자의 사용, 식의 값, 일차식의 계산, 일차방

정식과 그 해, 등식의 성질, 일차방정식의 풀이와 활용 등을 중학교 1학년에서 학습한다.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과 내용을 적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타 교과와의 관련



112                             김  성  애  ․  김  성  준                              

성을 고려한 내용의 이동(비와 비율), 지나치게 잘게 나누어진 부분의 통합(분수의 사칙연

산), 수학 내용의 연계성과 위계성을 고려한 이동(x의 도입, 정비례와 반비례, 문제해결전

략 중 규칙 찾기, 표 만들기) 등이 그것이다.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2학기에 미지

수를 x로 나타내기와 간단한 방정식 풀기를 지도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문자를 처

음 접하기 전에 그보다 이해하기 쉬운 맥락에서 자리지기 역할을 하는 □, △를 다루어왔

던 것을 미지수라는 측면에서 그대로 문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7-가] 단계에서 다

루어지고 있던 ‘등식, 방정식’등의 용어가 6학년으로 내려왔다. 6차 교육과정에서 ‘관

계’, 7차 교육과정에서 ‘문자와 식’ 영역에서 다루었던 학습내용은 2007년 교육과정에

서는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내용 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학년에서는 □가 사용된 덧셈식이나 뺄셈식에서 □의 의미 이해하기를 

학습하고, 2학년에서는 미지수 구하기(어떤 수를 □로 나타내고, 이를 포함하는 덧셈, 뺄

셈, 곱셈의 등식에서 어떤 수의 값 구하기, □ 대신에 △, ○ 등의 다른 기호 사용하기)를 

비롯하여 식 만들기를 학습한다. 3학년부터 5학년까지 문제해결방법에서 식 세우기 전략 

등을 통해 방정식 학습의 기초를 마련한 다음, 6학년에서 방정식(미지수 x 나타내기, 등식

의 성질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단한 방정식 나타내기)을 학습한다. 

지금까지 6차, 7차, 2007년 교육과정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다음에서는 문자 x의 도입, 

등식의 지도, 방정식의 지도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초등학교 수학과 교

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6차 교육과정과 2007년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4)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초등학교 수학과에서 직접적으로 문자와 식을 다루지 않는 관계로 중학

교 [7-가] 교과서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다.

1. 문자 x의 도입

6차 교육과정에서 미지수 x는 5학년 1학기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선수학습으로는 3학년

에서 □, △를 이용하여 식을 만들고, 4학년에서 □와 △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서 미지항이 있는 문장의 참과 거짓을 알아본다. 그런 다음 5학년 1학기에서 □ 대신에 

기호 x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x를 이용한 등식을 배운다. 미지수 x를 약속하기

는 하지만 방정식과 연계하여 지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풀기(1)’ 단원에서 부분적

으로 미지수 x 만을 다루는 수준이다. 방정식의 맥락에서 미지수가 등장하는 것은 5학년 2

학기 ‘여러 가지 문제 풀기(1)’ 단원에서이며, 문장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고 조건

에 맞는 x의 값을 찾아보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방정식의 학습은 6학년 1학기에

서 이루어진다. 6학년 1학기 3단원 ‘방정식’에서는 5학년 때 약속한 미지수 x가 들어있

는 등식을 다시 복습하면서 ‘미지항’, ‘항’, ‘방정식’과 같은 용어를 약속한다. 또

한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아봄으로써 방정식의 기초를 익힌다. 이처럼 6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지수 x가 식 세우기의 맥락에서부터,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수준

으로, 그리고 등식의 맥락에서 방정식의 맥락에 이르기까지 5, 6학년을 거치면서 ‘관계’ 

영역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미지수 x, 등식의 성질, 방정식은 최근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났다가 삭제되는 과정
을 반복하고 있다. 6차에는 다루었다가, 7차에서 삭제되고, 2007 개정에서 재등장했다가, 다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었다. 또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각론은 2015년부
터 초등학교 5~6학년군에 적용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다루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초등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문자와 식 내용 분석                  113

이에 비해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x, y와 같은 문자는 전혀 등장하

지 않으며, 문자는 직접적으로 지도되지 않고 □, △를 이용한 식 세우기와 식에서 □의 

값을 구하는 정도로만 지도된다. 그리고 중학교 [7-가] 단계 집합 단원에 가서야 문자 x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 조건제시법에서 집합의 조건에 맞는 임의의 

원소로 x를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문자 x에 대한 약속이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변수 x의 의미로 문자가 먼저 다루어진다. 변수로서의 x는 ‘문자와 식’ 단원에서도 계속 

등장하는데, 생활 속의 한 장면을 제시하면서 □, △ 등을 이용한 식을 x, y와 같은 문자

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더 편리한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미지수 x는 ‘방정식’ 단원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x를 미지수로 정의하면서 비로소 다루어진다. 이러한 문자 

x의 도입과 사용은 6차 교육과정과 대비되는데, 곧 초등수학 수준에서 문자를 다루면서 방

정식의 맥락에서 미지수 측면이 강조되었던 것과 중학교수학에서 집합과 식의 맥락에서 

변수를 보다 강조한 것인데, 이는 자리지기라는 문자의 외형이 그 내면에서 어떤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자 x는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방정식’ 단원에서 처음으로 다루어

진다. 이는 6차 교육과정에서 문자 x가 5학년 1학기에서부터 식 세우기, 식의 조건에 맞는 

값 구하기 등을 거치면서 6학년 1학기에서 방정식을 학습한 것과 비교할 수 있으며, 문자 

x가 방정식의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

이는 보인다. 그러나 6차, 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선수학습으로 1학년에서부터 5학년

까지 ‘□를 이용한 식 만들기’와 ‘□의 값 구하기’에서 □를 문자 x에 대한 전개념

(preconcept)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며, 6학년 2학기 ‘방정식’ 단원에서 □ 

대신에 기호 x를 사용하면서 x를 ‘미지수’라고 약속하는 과정은 문자 x를 다루지 않았

던 7차 교육과정을 제외하면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수학의 범위에서 볼 때 가장 

늦은 지도시기에 해당한다.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년 교육과정

문자 x의 
도입

5학년 1학기 
여러 가지 문제 (1)

p.68-69

 [7-가] 단계 
방정식
p.84-99

6학년 2학기 
방정식
p.84-85

․ 어떤 수를 x로 나타내기
․ □ 대신에 기호 x를 사

용할 수 있다. 기호 x를 
‘엑스’라고 읽고, x라
고 쓴다.

․ 조건제시법{x︳x는 6의  
약수}([7-가] 집합)

․ {x|x는 6의 약수}
․ 문자의 필요성과 사용 
․ 문자 x를 사용하면, 전구 

x개를 사용할 때의 소비
전력은 10 × x (W)

․ 여러 가지로 변하는 수
량을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편리하고 간단
하다. 

․ 미지수를 x로 나타내기
․ □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6=2×□ 대신에   
x+6=2×x로 나타내고, x
를 미지수라고 합니다.

<표 2> 교육과정에 따른 미지수 x의 도입

가. 6차 교육과정: 5학년 1학기

6차 교육과정의 경우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미지수 x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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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1학기 ‘여러 가지 문제(1)’ 단원이다. 3학년에서부터 □, △를 이용한 식을 만들고, 

4학년에는 두 수의 관계를 □, △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는 활동을 선수학습으로 

하고 5학년 1학기에 □를 미지수 x로 약속하는 과정이 나온다(<그림Ⅳ-1>). ‘어떤 수를 x

로 나타내어 보자.’에서는 미지수 x를 도입하기 위해 생활 속의 문제를 먼저 □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고 □ 대신에 x를 써서 등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x를 약속한다. 이때 x

를 이용한 식을 읽는 방법과 x를 쓰는 방법도 함께 지도하며, x가 있는 등식을 그림과 수

직선을 이용하여 나타내어 보고 문장제를 만들어 보게 하면서 어떤 수, 즉 x의 개념을 이

해하도록 지도한다. 

[그림 1] 미지수 x의 도입

5학년 1학기에서 약속한 문자 x는 5학년 2학기로 이어진다. ‘여러 가지 문제(1)’ 단원

에서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거나 여기서 조건에 맞는 x 값을 구해보는 활동에서 문

자 x를 이용한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식이나 문장을 만드는 과정이 ‘관계’ 영역에서 빠

짐없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5학년 2학기에서는 x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과정을 제시하

고, 방정식이 참이 되는 해를 구하는 기초 학습으로 조건에 맞는 x 값(또는 값의 범위)을 

구하는 활동까지 다루고 있다. 5학년에서 학습한 문자 x에 대한 이해는(물론 방정식 학습 

이전에 x를 미지수로 약속하지는 않는다.) 6학년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기초로서 역할을 

하는데, 특히 학생들은 방정식을 학습하면서 문자 x를 미지수 x에 국한해서 받아들이게 된

다. 결국 이는 문자사용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리지기’의 외형이 

‘미지수’라는 내면으로 고착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기에 7차 교육과정

에서는 중학교 [7-가] 단계에서 보다 많은 내면을 문자와 식에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나. 7차 교육과정: 7-가 단계

7차 교육과정에서 문자는 [7-가] 단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초등학교 수학교과서는 

□, △를 이용한 식을 [1-나] 단계에서부터 다루고 있지만 정작 ‘문자와 식’으로 분류된 

영역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전략 특히 식 세우기와 같은 전략만을 다루고 있

을 뿐 직접적으로 문자와 문자가 들어간 방정식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문자와 식

은 중학교 단계에서 지도되는데, [7-가] 교과서를 살펴보면 1단원 ‘집합’에서 조건제시

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자 x, y, z,…, a, b, c,… 등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때 지도되

는 문자는 변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이들 문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다음 단원인 ‘문자와 식’에서 우리 생활에서 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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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문제 상황을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고 

여기서 변하는 수량을 문자로 나타내면 편하다는 것을 지도하여 문자를 본격적으로 도입

한다. 이 때 지도되는 문자는 변수의 맥락에서 미지수를 포괄하는 문자의 다차원적인 접

근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미지수로서 문자 x에 대한 약속은 ‘방정식’ 

단원에서 소개된다. ‘방정식’ 단원에서 먼저 문자의 필요성에 대해 지도하고 곱셈 기호

를 생략하여 문자를 간편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약속한 다음,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문자 x

에 대해 미지수 x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 문자의 도입
[그림 3] 문자의 필요성

다. 2007년 교육과정: 6학년 2학기

2007년 교육과정에서 문자 x는 학습 내용의 위계 강화, 미지수 개념의 점진적 이해를 

위해 중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다시 옮겨졌다.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어떤 수 □를 활용한 초보적인 식 만들

기를 학습하고 2학년 2학기에서부터는 □의 값을 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3, 4, 5학년에 걸

쳐 방정식의 초보적인 개념을 학습한다. 그런 다음 6학년 2학기 ‘방정식’ 단원에서 □ 

대신 문자 x를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처음 도입한다.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고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생각열

기], [활동], [약속], [확인하고 다지기]의 4단계로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이는 6차 교육과정

에서 학습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속하며 연습 문제

를 푸는 과정으로 지도되는 것과 대비된다. 이를 문자 x와 관련해서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생각열기] 단계에서는 미지수를 도입하기 위해 생활 속의 상황을 제시한다. [생각열기]

에서는 주어진 상황을 중심으로 학습 주제에 알맞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생각한 것을 

서로 토론해 보도록 되어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 미지수 x는 5학년 1학기에서 지도되고 

있는데 생활 주변의 문제 상황을 □가 있는 식으로 나타내고 이를 문자로 바꾸어 x가 있

는 식을 지도한다. 2007년 교육과정에서 6학년에서도 이러한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라는 열린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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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단계에서는 미지수 x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 대신에 다른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지, □ 대신 x를 써서 식을 나타내는 과정을 묻고 답하는 형태로 제시한다. 

이는 수학적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고 묻고 답하기를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을 키우기 위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6차 교육과정에서 미지수 x의 도입이 ‘□ 대신에 

기호 x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활

동]을 통해 묻고 답하기를 먼저 한 다음 자연스럽게 미지수 x를 도입하고 약속한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기호 x를 읽고 쓰는 방법과 □ 대신 x를 넣은 등식을 중심으로 지도하였

다면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x가 □의 역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때, 6차 

교육과정에서는 ‘등식’이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제시하지만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등식

이라는 말은 제시하지 않고 ‘식’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확인하고 다지기] 단계에서는 문자 x가 쓰인 등식을 그림이나 문장으로 나타내는 문제

를 제시한다.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학습자의 몫으로 남겨 학습자가 등식과 미지수

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07년 교육과정에서 

[확인하고 다지기]가 수학적 개념이 잘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반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나눗셈이 사용된 x가 있는 등식을 그림, 수직선, 문장으로 나타

내어 보게 함으로써 2007년 교육과정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처음부터 교사가 지도하

게 하고 학습자에게 서로 다른 형태의 연습문제를 제시하는 구성으로 미지수 x의 개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미지수 x 도입 상황

   

[그림 5] 미지수 x의 약속

2. 등식의 지도

방정식 학습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은 미지수 x에 대한 이해와 등식의 성질이다. 미지

수 x는 문자 x와 관련해서 앞에서 살펴보았으며, 다음에서는 등식 및 등식의 성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6차 교육과정의 경우 6학년 1학기 ‘방정식’ 단원에서는 ‘좌변’, ‘우변’, ‘양변’

과 같은 용어를 약속하고 윗접시저울에 분동을 올리거나 빼 보는 활동을 통해 등식의 양

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성질과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

거나 0이 아닌 수를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성질을 배운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학교

과서에서는 등식에 대한 약속은 없다. 1학년 덧셈과 뺄셈 지도 과정에서부터 ‘~와 같습

니다.’를 등호 ‘=’로 나타낸다고 설명하면서도 별도로 등식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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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7차 교육과정에서는 등식의 성질이 [7-가] 단계 ‘방정식’ 단원에서 지도된다. 6차와 

비교했을 때, 보다 많은 용어들이 방정식과 함께 등장하는데, 이를테면 ‘항’, ‘상수

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일차식’ 등의 용어와 함께 ‘동류항’을 약속

하며 일차식에서 동류항끼리의 계산을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식의 성질로 이어진다. 

또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수학에서 등식의 성질을 다루고 있으나 등식에 대한 약속이 

없었던 반면 7차에서는 수나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하여 그 약속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윗접시저울의 수평을 이용하여 등식

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약속한다.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2학기 ‘방정식’ 단원에서 ‘등호를 써서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 한다.’는 등식의 약속하기가 먼저 제시되고 그런 다음 등식을 이해하고 등식을 

찾거나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 또는 x의 값을 찾는 문제를 학습한다. 등식의 성질을 지

도하는 과정에서는 6차, 7차와 같이 윗접시저울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각각의 등식의 

성질을 확인하는 활동은 방정식을 세우고 그 식이 성립하는지를 묻고 그리고 수직선을 이

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생각해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차와 2007년 교육과정처럼 초등학교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등식의 성질은 윗접시저울과 

그림, 수직선 등으로 도식화되고 이로부터 간단한 실생활 예에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반면,  이에 비해 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중학교 수준에서 윗접시저울을 사용한 동일한 

방식으로 등식의 성질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문자를 사용하여 다시 식으로 정

리하고 지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년 교육과정

등식의 
지도

6학년 1학기 
방정식
p.28-45

[7-가] 단계
방정식

p.100-124

6학년 2학기 
방정식
p.83-98

․ 미지항, 항 약속하기
․ 등식의 성질 알기
․ 등식에 관한 약속은 없

음.
․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

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
은 성립한다.

․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
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
립한다.

․ 식의 값, 식의 계산   
방법 알기

․ 등식의 의미 알기
․ 등식의 성질 알기
․ 수나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등호를 사용하
여 나타낸 식을 등식이
라고 한다.
 a=b 이면 a+c=b+c
 a=b 이면 a-c=b-c
 a=b 이면 a×c=b×c

 a=b, c≠0 

 = 


․ 등식의 의미 알기
․ 등식의 성질 알기
․ 식 500×x+1200=4700과 

같이 등호를 써서 나타
낸 식을 등식이라고 합
니다.

<표 3> 교육과정에 따른 등식의 지도

5) 이에 비해 4학년 1학기 ‘여러 가지 문제(1)’ 단원에서는 부등호 ‘<’, ‘>’가 들어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약속하는 과정은 다루고 있다. 



118                             김  성  애  ․  김  성  준                              

가. 6차 교육과정: 6학년 1학기

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등식에 대한 별도의 약속은 제시되지 않

고 있으나, 그 대신 등호 ‘=’을 ‘~와 같습니다.’라는 약속으로 1학년에서부터 지도하

면서 수와 연산 및 □, △를 이용한 식을 다루고 있다. 6학년 1학기 ‘방정식’ 단원에서

는 미지수 x가 포함된 등식을 제시하면서 항, 미지항(x와 같이 그 값을 알 수 없는 항), 방

정식(미지항이 들어 있는 등식) 등의 개념을 지도하는데, 이때 등호 ‘=’의 왼쪽과 오른

쪽 부분을 각각 좌변, 우변으로 약속하고 윗접시저울을 이용하여 무게 비교를 하면서 등

식의 성질을 지도한다. 윗접시저울의 양쪽 접시에 같은 분동을 올리거나 빼어도 수평이 

유지되는 것을 통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등식은 성립함을 지도한

다. 또한 윗접시저울의 양쪽 접시에 2배나 1/2배 하여도 수평이 유지되는 것을 이해시킨 

후 이러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도록 제시한다. 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수

학 수준의 방정식의 풀이는 등식의 성질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7-

가] 단계에서처럼 좌변과 우변 사이에서 수항과 미지항을 옮기는 이항과 같은 직접적인 

조작은 다루지 않고 있다. 

[그림 6] 항, 미지항, 방정식의 약속

  

[그림 7] 등식의 성질

나. 7차 교육과정: [7-가] 단계

7차 교육과정의 경우 [7-가] 단계 ‘방정식’ 단원에서 먼저 문자의 값에 따라 식의 값

을 구하게 한다. 이를테면, 섭씨온도와 화씨온도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하여 식의 값을 구하는 활동을 한다. 주어진 식에서 x, y의 값을 주고 x, 

y에 대입하여 식의 값을 구하는 학습을 한 다음에는 계수와 상수항을 약속한다([그림 8]). 

이어서 다항식, 단항식, 차수, 일차식 등의 개념을 지도하고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의 개념

을 지도한다. 등식의 성질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므로 방정식의 해를 구

하기 전에 등식의 개념을 설명하고([그림 9]) 등식의 성질을 지도한다. 6차 교육과정과 마

찬가지로 윗접시저울의 수평 성질을 등식의 성질과 연관시켜 제시한다([그림 10]).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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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는 수를 2배하거나 2로 나누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반면, 7차 교육과정 중학교 [7-가] 단계

에서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저울의 수평 성질을 이용하여 바로 x의 값을 구하게 함으로

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등식의 성질에서 바로 지도된다. 또한 등식의 성질은 문자 a, b, 

c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식으로 정리되어 제시된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등식의 성질에 대한 학습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처럼 식으

로 표현된 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양변을 더하고 빼고 곱하거나 나누는 등식의 성질만을 이용하여 방

정식을 풀도록 지도했다면 7차 교육과정 [7-가] 단계에서는 등식의 성질 이후에 ‘이항’ 

개념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도록 지도한다([그림 11]). 이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문자와 식

의 직접적인 조작이 다루어지지 않는 반면, 중학교 수학에서는 본격적인 대수 학습의 시

작과 함께 문자와 식의 학습 수준에서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해볼 

때 초등수학에서부터 초보적이고 단계적으로 문자와 식을 학습한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

다.

[그림 8] 항, 계수, 상수항의 지도

  

[그림 9] 등식의 정의

 

[그림 10] 등식의 성질 [그림 11] 이항의 지도

다. 2007년 교육과정: 6학년 2학기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2학기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미지수 x를 약

속하고 등식의 개념을 지도한다([그림 12]). 1학년에서부터 덧셈식, 뺄셈식 등에서 □, △를 



120                             김  성  애  ․  김  성  준                              

사용한 식을 학습해왔지만 그리고 여기서 등호를 사용해왔지만, 미지수와 등식에 대한 약

속은 6학년 2학기에 처음 등장한다. 무엇보다 미지수를 문자 x의 사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 △, x와 같이 아직 알고 있지 못한 어떤 수’로 약속한 것처럼 □, △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등식 역시 문자식의 맥락에서 등호를 사용한 식으로 약속한 것 또

한 특징적인 부분이다.

교과서에서는 등식을 등호를 써서 나타낸 식으로 정의하고 등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그림과 문장으로 나타내어 보게 한다. 이는 수학적 개념을 학생들이 잘 이해했

는가에 대한 확인 과정으로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과 반대 방향에서 그 개념을 다

지기 위한 것으로 2007년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신설된 활동이다. 이 과정을 6차 교육

과정과 비교해보면 우선 6차에서는 등식에 관한 약속이 없을뿐더러 좌변, 우변, 양변의 용

어가 중요하게 제시되며, 등식의 성질을 문제해결과정에서 빈 칸을 채우는 활동과 함께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방정식의 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한다. 반면 2007년 교육

과정에서는 좌변, 우변, 양변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대신하여 ‘양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으며, 등식의 성질을 설명

한 다음 이를 적용하기 위한 활동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곧, 6차 교육과정에서는 등식

의 성질을 이해하고 방정식을 푸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등식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묻고 답하는 활동과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라

는 열린 질문을 통해 좀 더 세부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등식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6차 [6-1]나 7차 [7-가]에서 윗접시저울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성질을 

지도한 것처럼 2007년 교육과정에서도 먼저 윗접시저울을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지도한

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학습자 주변의 친근한 상황을 예시 

상황([그림 13])6)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방정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식의 성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학적 개념을 문제해결과 연결시

키기 위한 것이다.

[그림 12] 미지수, 등식의 약속

   

[그림 13] 등식의 성질

6) [그림 13]과 같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x와 □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
다. 이는 앞서 미지수에 대한 약속에서 □ 대신에 기호 x를 쓴다는 부분과 □, x를 모두 미지수로 
약속하고 있는 것과 연결해볼 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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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정식의 지도

학교대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처음 단계는 주어진 상황을 방정식으로 나타내

는 것이다. 6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수학에서 미지수 x를 도입하고 ‘미지항이 들어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약속하며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활

동을 한다. 처음에는 임의의 x의 값을 적당히 대입하는 방법을 쓰다가 등식의 성질을 학습

하고 난 뒤부터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의 값을 구하도록 지도하며 그런 다음에는 문

제 상황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x의 값을 구하도록 지도한다.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 [7-가] 단계에서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관한 방정식’으로, 그리고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방

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약속한다. 또한 x의 모든 값에 대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으로 항

등식을 함께 지도한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한 다음 ‘이

항’을 지도하여 일차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생활 속의 문

제를 방정식으로 구해보는 활동을 통해 방정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07년 교육과정에서 방정식은 문제해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학습 요소로 

제시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위계성 강화, 미지수 개념의 점진적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7-가] 단계에서 다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로 이동했다. 여기서 지도되는 방정식 단원은 

먼저 미지수와 등식을 약속하고 방정식과 방정식을 푼다에 대해 약속하다. 방정식에서 미

지수에 차례대로 수를 넣어서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해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등식

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도록 하였다. 전반적인 내용의 구성은 6차 교육과정의 6

학년 1학기 방정식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해볼 때 [7-가] 

단계의 방정식 내용을 초등학교 수학 수준으로 조정하여 쉽게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년 교육과정

방정식의 
지도

 6학년 1학기 
방정식
p.28-45

[7-가] 단계
방정식

p.100-124

   6학년 2학기 
방정식
p.83-98

․ 방정식의 의미 알기
․ 등식의 성질 이용하여 

방정식 풀기
․ 방정식 활용하기
․ 미지항이 들어 있는 등

식을 방정식이라 한다.

․ 방정식의 의미 알기
․ 등식의 성질 이용하여 방

정식의 해 또는 근 구하
기

․ 일차방정식 풀이하기
․ 식 21=2x+15와 같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관한 방정식
이라고 한다. 이때, 문자 
x를 방정식의 미지수라 
하고,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
고 한다.

․ 방정식의 의미 알기
․ 등식의 성질 이용하여 

방정식 풀기
․ 방정식 활용하기
․ 식 x+3=6과 같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
는 등식을 x에 관한 방
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때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표 4> 교육과정에 따른 방정식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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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차 교육과정: 6학년 1학기

6차 교육과정에서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 5학년 1학기에 미지수 x, 6학년 1학기에 항과 

미지항, 등식의 성질을 선수학습 요소로 학습한다. ‘미지항이 들어 있는 등식을 방정식’

이라고 약속하고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항의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

다.’라고 약속하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의 미지수를 구한다. 방정식을 푸는 

과정도 미지항에 빈칸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문장제를 제시하여 방정식의 개념을 다지도

록 하였다. 또한 [그림 15]의 위쪽 방정식의 경우 답을 구한 다음에 검산의 과정을 교과서

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쪽 방정식에처럼 미지수 x가 감수인 경우에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도하기까지 한다. 이 때 역연산을 사

용하지 않을 것을 교사용 지도서에 명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항’이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지기 때문이다. 결국 우변에 미지수 x를 두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반사율에 따라 다

시 좌변에 미지수 x를 두어 방정식을 풀고 있다. 6차 교육과정 초등수학 수준에서 방정식

은 5학년 1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지수와 등식을 단계적으로 학습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이러한 선수학습 요소가 6학년 1학기 방정식 단원에서 방정식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방정식의 약속

  

[그림 15] 방정식의 해법

나. 7차 교육과정: [7-가] 단계

방정식 단원에서 방정식을 지도하기 위해 선수학습 요소로 문자와 식 단원이 먼저 등장

한다. 문자의 필요성과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식을 나타내는 방법, 등식의 성질과 이항 등

을 지도한 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지도한다. [7-가] 단계에서는 일차식만 다루어

지므로 일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

서는 미지수 x를 비롯하여 등식의 성질, 방정식에 대한 지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문제 푸는 방법 찾기’ 단원에서 다양한 문제해결전략을 익히는 과정에서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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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방정식에 대한 기초를 익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7-가] 단계 방정식의 

지도는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 또는 △를 대신하여 x와 같은 문

자를 사용한다는 인식은 자리지기(placeholder)라는 문자사용의 외형만을 강조함으로써 문

자의 역할이나 의미를 문자식 또는 방정식의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

문이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방정식을 ‘미지항이 들어 있는 식’이라고 약속하고 미지수 

x를 구하는데 초점을 두어 지도하였다면 7차 교육과정 [7-가] 단계에서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약속하고 x를 방

정식의 해 또는 근으로 지도한다. 이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

으론 [7-가] 단계에서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함수와 구분지어 설명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차이는 방정식의 풀이에서도 나타나는데, 먼저 7차 교육과정 [7-가]에

서는 등식의 성질을 학습하고 이항을 이용하여 ‘(일차식)=0’으로 만드는 것을 일차방정

식으로 정의하고 방정식을 풀도록 한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수학교과서나 

2007년 교육과정에서 6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에서는 이항을 쓰지 않고 등식의 성질만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도록 지도한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일차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

도가 끝나면 [생각열기]에서 생활 속의 문제를 제시하고 방정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도록 지도한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문자와 식을 사용하여 방정식과 함께 체계

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방정식 풀이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16] 방정식의 약속

  

[그림 17] 일차방정식

다. 2007년 교육과정: 6학년 2학기

2007년 교육과정의 경우 6학년 2학기 ‘방정식’ 단원에서 처음으로 미지수 x와 등식의 

의미를 지도한 다음에 바로 방정식이 등장한다. 방정식의 정의를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

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약속하는데, 이는 6차 교

육과정의 초등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방정식 보다는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수학에서 다루

고 있는 방정식의 모습과 유사하다. 곧, 6차에서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항의 값

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7차에서는 식을 제시하고 참, 거짓에 따라 방정식의 해를 구

하고 있는데, 2007년 교육과정에서도 먼저 식 x+3=6 을 제시하고 x의 값에 1, 2, 3, 4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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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대로 대입하여 등식이 참이 되는가를 확인한다. 그래서 x의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거

나 거짓이 됨을 지도한 후 방정식을 약속하고,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

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약속하고 방정식의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또한 방정식 2×x+1=9를 그림으로 문장으로 나타내어 보게 함으로써 방정식의 개념이 잘 

형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은 [확인하고 다지기] 활동으로 2007년 교육과정 초등 수

학교과서에 도입된 활동인데 학습자가 수학적 개념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가를 수학적 

개념 형성 과정의 반대 방향에서 확인하면서 다지기 위한 것이다. 

방정식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 또한 2007년 교

육과정에서의 특징이다. 방정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x를 예상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나씩 대입시켜 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해하기 쉽지만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학습자가 느끼도록 하면서 좀 

더 방정식을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여 등식의 성질을 도

입한다. 등식의 성질을 어떻게 이용해야 방정식을 풀 수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

록 수학교과서에 토의를 도입한 것은 수학적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항이라는 개념은 지도하지 않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

한 방정식을 푸는 과정만을 지도된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

의 풀이를(상대적으로 2007년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보다 복잡한 형태까지, 이를테면 x가 

감수인 형태까지), 7차 교육과정 [7-가] 단계에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일차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이항을 이용하여 일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보다 대수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

추었다면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열린 질문과 반성적 사고, 수학적 발견의 기회를 통해 

방정식과 그 풀이를 지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8] 방정식의 약속

   

[그림 19] 방정식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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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따라 초등수학 교과서에서 문자와 식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의 문자와 식의 지도가 대체적으로 문제 상황을 주고 

설명하고 연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7차 교

육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문자와 식은 등장하지 않지만,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의 문자

와 식의 지도는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에서 식 세우기와 규칙 찾기 등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문자의 도입과 방정식, 정비례와 반비례의 기초 학습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격적인 문자와 식의 지도는 [7-가] 단

계에서 이루어진다. [7-가] 단계 문자와 식의 지도는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을 고려하여 대

수적인 차원에서 문자나 식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마다 차이가 있겠지

만 초등학교에서 이에 대한 단계적인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에서 문자나 방정식, 

변하는 양들에 대한 관계 등을 학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학습의 위계성과 

미지수와 변수에 대한 점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문자와 식의 내

용이 6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에 제시되었다. 6차 교육과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수학적 개

념 형성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학습자가 이해 가능하고 교사가 설명 가능한 최소한의 수학 

용어를 도입하였으며 실생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문제들로 문자와 식에 관한 

학습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Ⅴ. 결론 및 제언

2007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7-가] 단계에서 지도되었던 문자와 

식, 방정식, 정비례와 반비례를 다시 받아들여 6학년 2학기에서 다루게 되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문자와 식 내용은 최근 교육과정에서 학습 내용 경감, 학습 내용의 위계성 강화

라는 이유로 인해 학교급별 영역과 학년을 달리하면서 다루어져왔다. 곧 6차 교육과정에

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지도되었으나 학습 내용 경감을 이유로 7차 교육과정에서는 

[7-가] 단계에서 지도되었고, 다시 2007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의 위계성 강화, 미지수 

개념의 점진적 이해 도모,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해결능력의 신장, 타 교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개념의 지도, 변수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는 이유에서 6학년으로 이

동되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수학과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인해 다시 

초등학교 수학에서 삭제되었다. 이처럼 문자와 식 내용은 최근 계속되는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내용 영역으로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과의 내용 영역 중 문자의 도입, 등식의 성질, 방정식의 학습 내용

을 6차 교육과정과 2007년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수학교과서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 [7-가] 단계를 참고하여 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지수 x는 6차 교육과정에서 5학년 1학기 ‘여러 가지 문제(1)’ 단원에서 □ 대

신 기호 x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문자를 도입하지 않고 단지 □를 이용한 

식을 만들거나 □의 값 구하기 정도로만 지도되다가 중학교 [7-가] 단계 집합 단원에서 처

음으로 도입된다. 문자를 집합의 원소로 도입하면서 집합 A, B, C 또는 원소 a, b, c, x, y, 

z로 지도하는데, 이 경우 학습자는 갑작스러운 문자의 도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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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 문자를 어떠한 형태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다. 2007년 교육

과정에서는 6학년 2학기에 □ 대신에 기호 x를 사용하고 x를 미지수로 약속한다. 묻고 답

하는 활동을 통해 순차적으로 미지수 x를 도입하고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지도

하면서 자리지기로서의 x를 지도한다.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한 단원에서 이러한 내

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둘째, 등식의 성질에 관한 이해는 방정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로 지도된다. 6차 교육과

정이나 7차 교육과정 [7-가] 단계에서는 ‘좌변’, ‘우변’, ‘양변’, ‘항’ 등의 용어

를 약속하고 윗접시저울의 수평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성질을 지도한다. 2007년 교육과

정 6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에서는 윗접시저울을 이용하되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함께 등식을 성질을 지도한다. 이는 학습자 생활에서 수학의 한 장면을 가져옴으

로써 수학이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학습자가 수학 학습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도한 구성이다. 또한 2007년 교육

과정 초등수학교과서에서는 ‘좌변’, ‘우변’ 등과 같은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대신 양

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등식의 성질을 정의하고 있다. 

셋째, 문자 x의 도입, 등식의 성질은 방정식을 지도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6차 교육과

정에서는 6학년 1학기 ‘방정식’ 단원에서 ‘미지항이 들어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 

약속하고 x의 값에 임의의 값을 대입하면서 등식이 참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다가 등식의 

성질을 지도하고 나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미지수 x를 구한다. 7차 교육과정 [7-가] 

단계에서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관한 방정

식’이라고 약속하면서 방정식이 참이 되는 x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으로 정의한다. 

그런 다음 등식을 성질을 지도하고 이항을 통해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2007년 교육과정

에서는 7차 교육과정 문제해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학습요소로 제시하면서 

[7-가] 단계와 같이 방정식을 정의하고 미지수 x를 예상하고 확인하는 전략으로 구하도록 

지도하다가 방정식을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한 상황을 제시하여 등식의 성질을 도입한

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보다는 학습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수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전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자와 식의 학습 내용과 세부 활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6차 교육과정과 

2007년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및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7-가] 단계 수학교

과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가 2011년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학교과서 개발 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초등수학에서의 문

자와 식의 학습이 초등산술과 중등대수의 연결을 이끌어내는 기초가 된다는 시각에서 이

후 교육과정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산술에서 대수, 산술적 사고와 대

수적 사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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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letter and expressions in the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Kim, Sung Ae7); & Kim, Sung joon8)

One of the biggest changes in 2007 Curriculum Revision is introduction of letter, 

equation, direct proportion and inverse proportion in fifth and sixth grade of 

mathema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implications about 

teaching-learning method for introduction of letters,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of 

equation between the 6th Curriculum and 2007 Curriculum Revision. 

The below conclusions were drawn from findings obtained in this study.

First, the letter and expression were learned in fifth and sixth grade until 6th 

Curriculum and were learned in seventh grade in middle school of 7th Curriculum. 

But letter, equation are introduced in 2007 Curriculum Revision again. The overall 

contents of letter and expression were learned on the ‘Relationship’ domain in the 6th 

Curriculum, it were learned on the ‘Letter and expression’ domain in the 7th 

Curriculum and is learned on the ‘Regularity and problem-solving’ domain in the 2007 

Curriculum Revision.

Second, teaching method of these contents was to promise some definitions at first and 

then to solve exercises in the 6th Curriculum. But leaning was forced to improve 

student's problem-solving in the 7th Curriculum. To reduce student's pressure offers at a 

minimum mathematics terms and to provide problem situations to students who contact 

daily, it is emphasized on learner's communication in the 2007 Curriculum Revision. 

We want to be easily connected elementary mathematics and higher mathematics 

through this study about letter, equation. We recognized how we teach the letter and 

expression to reduce misconceptions and draw a transition from arithmetic thinking to 

algebraic thinking and want to be continue of another studies. 

Key words: letter and expression, equation, teaching-learning method(activity), 6th 

Curriculum, 7th Curriculum, 2007 Curriculum Revision, elementary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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